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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산불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GIS를 이용하여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하

였다. 산불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은 수종별 및 부위별 착화시간과 착화 후 화염

지속시간 데이터, 강원도 삼척시 식물군락명 속성정보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가지와 수

피부위는 유사한 구역에서 착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화 후 화염지속시간

이 긴 것으로 분류되어 산불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엽의 경우는 동일 구역에

서 착화위험성은 높으나 화염지속시간이 짧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산불 발생면적은 연간 10억 5천 2백만ha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봄과 가을철에 이상건조가 계속되고 바람도 자주 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73년

부터의 치산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이 퇴적되는 

등 산림내 가연물의 밀도가 높아져 일단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화할 가능성이 크다(산림

청). 대형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발생하여 지상접근이 곤란하고 산불발생시 고온 및 난기류, 

산불진행방향의 급변 등으로 근접진화가 곤란하여 초동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발생 시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GIS를 이용하여 부위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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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함수율 기온 습도
발염착

화시간

소염

시간

화염지

속시간

수종 부위 지역 장소 % ℃ % sec sec sec

소나무(Pd)

생엽 강원 강원대 164.62 24.7 87.5 n n n

가지 강원 강원대 53.52 17.5 90.3 350 839 489

수피 강원 강원대 22.81 17.5 90.3 20 1036 1016

잣나무(Pk) 생엽 강원 강원대 106.73 19.1 92.5 n n n

리기다(Pr)

생엽 강원 강원대 누락 14.4 71.5 66 98 32

가지 강원 강원대 97.00 19.9 58.8 26 639 613

수피 강원 강원대 18.00 19.9 58.8 8 805 793

해송(Pt)

생엽 강원 후진 누락 -4.3 50.3 95 115 20

가지 강원 후진 82.00 1.2 45.9 22 55 33

수피 강원 후진 24.00 19.9 58.8 6 639 633

굴참(Qv)

생엽 강원 후진 102.91 22.7 66.4 44 79 35

가지 강원 내미로 56.00 27.5 76.8 82 670 588

수피 강원 내미로 34.00 20.1 86.6 12 1492 1482

떡갈(Qd)

생엽 강원 천은사 140.84 27 69.6 87 116 29

가지 강원 천은사 85.99 27 69.6 217 745 528

수피 강원 천은사 69.50 27 69.6 11 141 130

신갈(Qm)

생엽 강원 우지동 120.44 21.8 92.8 45 60 15

생엽 강원 댓재 135.29 24.4 84 86 115 29

가지 강원 댓재 80.16 25.6 80 200 623 423

수피 강원 댓재 76.65 25.6 80 21 307 286

갈참(Qal)

생엽 강원 내미로 148.99 26.9 69.4 85 143 58

가지 강원 내미로 108.52 27 69.6 214 582 368

수피 강원 내미로 27.53 26.9 69.4 16 687 671

졸참(Qs)

생엽 강원 천은사 154.84 27.5 66.4 35 63 28

가지 강원 천은사 69.95 27 69.6 240 537 297

수피 강원 천은사 54.93 27 69.6 69 445 376

상수리(Qa)

생엽 강원 내미로 113.27 26.9 69.4 51 116 65

가지 강원 내미로 73.72 26.9 69.4 181 556 375

수피 강원 내미로 34.47 26.9 69.4 10 546 536

생강나무
생엽 강원 우지동 205.32 22 75.9 39 141 102

가지 강원 우지동 98.23 27.2 73.3 141 551 410

초피나무
생엽 강원 우지동 308.85 26.3 73.1 n n n

가지 강원 우지동 87.50 27.2 73.3 145 563 418

조록싸리 생엽 강원 우지동 167.41 26.3 73.1 12 61 49

산초 생엽 강원 우지동 287.84 21 82.3 n n n

개암 생엽 강원 우지동 151.62 21 82.3 n n n

청미래 생엽 강원 우지동 158.54 17.8 80.8 n n n

고추나무 생엽 강원 우지동 202.34 17.8 80.8 n n n

철쭉 생엽 강원 강원대 196.57 22.2 67.3 n n n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및 이용자료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불발생인자 DB구축 자료로 분

포수종의 부위별 연소특성자료를 이용하였다. 산불발생인자 연소특성 DB 자료는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산림연료 연소특성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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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물군락명 속성정보

본 연구에서는 생태자연도의 식물군락명 범위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산불발

생인자연소특성 DB구축 범위에 한정된 정보만 입력하였다.

2.3 위험지도 작성

환경부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태자연도를 조사하여 2007년 제작한 축척 

1:25,000의 16개 도엽을 제공받았다. GIS의 병합(merge) 기능을 이용하여 이 16개의 도엽

을 하나의 단일 피처 클래스로 만든 후 클립(clip) 기능을 이용하여 삼척시 지역만을 별도

로 추출, 생태자연도의 필드값에 포함된 식물군락에 해당하는 발염착화시간과 착화 후 화

염지속시간의 값들을 삽입하여 결과를 도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1에는 생엽의 착화시간, 그림2에는 생엽의 화염지속시간 위험지도를 나타내었다. 생

엽의 경우 착화위험성이 높은 구역은 화염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생엽의 착화시간

     

그림 2. 생엽의 화염지속시간

그림 3에는 가지의 착화시간, 그림 4에는 가지의 화염지속시간 위험지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5에는 수피의 착화시간, 그림6에는 수피의 화염지속시간 위험지도를 나타내었

다. 가지와 수피부위는 동일한 구역에서 착화위험성이 높고, 착화 후 화염지속시간이 길어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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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지의 착화시간 

     

그림 4. 가지의 화염지속시간

그림 5. 수피의 착화시간 

     

그림 6. 수피의 화염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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